
대학에서 왜 K-ISMS 의무인증에 대해 반대할까요?

● ISMS의 실효성?
○ 대학의 환경과 목적?
○ ISO27001 vs K-ISMS

● 의무인증?
○ 공인인증서?
○ Unknown Attack?







과연 대학에 K-ISMS 의무인증하는게 적절한가?
● 과연 대학에 ISMS 실효성?

○ K-ISMS가 따른다는 ISO 27001에서조차 각 항목은 부록으로 선택사항으로  제안되고 있었으며 

최근에는 기관에 따라 부록에 나와 있지 않은 항목에서도  자율적으로  설정해도 인증을 주는 
것으로 바뀜: unknown attack에 대한 역량확보

○ 대학의 경우 ‘정보보안과  개인정보보호수준진단 ’을 통해 2011년부터 매년 교육부와 
행정자치부를  통해 보안에 대한 노력: 새로운 보안위험에  대비해 매년 기준 업데이트

● 의무인증: 자율적인 대학에 맞는 보안체계 마련 노력
○ 위기시 법적/경제적 책임을 미래부나 인터넷진흥원이  대신 해 줄 것인가?
○ 해커 입장에서는  기준이 모두 노출되고 unknown attack에 취약한 구조

○ ISO 27001과 상호인증 필수: 일본의 경우 상호인증을  통해 세계 최다 ISO27001 인증기관 
(민간)

● 제안: Education-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을 자율적으로 
설정하여 대비하겠다.


